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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까지의 내가 ‘나’만을 위한 나였다 해
도, 오늘부터의 나는 ‘남’을 위한 내가 되고
자 하는 생각에서 Non-moi가 시작된다.
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정
치가의 단언과,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
럼이 없기를 바랬던 시인 윤동주. 그 둘의
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눈. 어린 왕자의 모
자 그림에서 코끼리를 삼킨 보아 뱀을 볼
수 있는 눈.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
보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
수 있는 눈이다. 이런 눈을 가지게 되면 비
로소 Non-moi를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것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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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 활동한 인상파 작가들의 눈에 띄는 작품들이 존재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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